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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열매들이 갈무리되고 곱게 물든 잎이 땅으로 

돌아가는 11월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후원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엔 천사병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다일천

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 가족들과 경축하러 오신 후원회

원들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민의 성금으

로 세워진 병원이 시민들의 사랑의 손길로 운영되어온 

지난 11년, 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적

을 다일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오신 후원회원 여러분들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3일부터는 7일까지 캄보디아 다일 비전트립이 진

행됩니다. 다일의 사역을 사랑하시고, 해외선교에 비전 

있으신 분들과 함께 가서 큰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1일은 다일의 날이자 다일영성수련 150기가 시

작되는 날입니다. 해외에서 열린 수련까지 치면 160기

가 넘고요. 이 수련들을 통해 수많은 벗님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게 되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150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교회들이 교회 중직자들

은 물론 전교인 수련을 목표로 다일영성수련에 참가하

였고, 여러 기독교 학교 교수님들과 한국 영성신학자협

회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한동대 상

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다일영성수련을 필수과목

으로 선정하고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영성수련 동안 사람을 변화되고, 성삼위 하

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은혜는 전적

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와 다일공동체 가족들, 다

일영성도우미들은 오직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섬길 뿐입

니다. 150기에 이르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은

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의 자리에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잘 익은 열매들이 풍부한 자양분으로 만인을 이롭게 하

는 헌신의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소임을 마

치고 곱게 물든 나뭇잎들은 기꺼이 대지로 돌아가 뿌리

에 최적의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계절, 겸손

의 계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들 더욱 

큰 보람의 열매 익히는 나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11월에

작은형제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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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일 모든 가족들께 문안 드립니다.

다일 제자도 훈련원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 면 묵안리는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D.T.S훈련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더욱 크고 우렁차 갑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열심히 하루하루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철저한 제자훈련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제자도 훈련을 통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 곳이 묵안리 다일제자훈련원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는 다일 제자도 훈련원

여러분을 세상에서 맛 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평화의 마을로 초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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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묵안리 DTS훈련원에 와서 생활하며 규칙적인 예배와 함께 생소하지만 노동기도라는 것을 통

해 저는 그 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제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저의 오만함과 나약함 속에 교만과 남을 정죄하

며 살아 왔었고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DTS훈

련원 입소를 명 받았을 때에 두려움, 착잡함과 함께 반감마저 있었으나 이제는 이 훈련의 목적인 예

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시발점에 서서 우선 나를 버리고 또 버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사

는 과거의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며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진리를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참된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훈련하여 주님의 뜻에 걸 맞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3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치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 지금부터, 가까운 것부터, 나부

터 먼저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며 항상 주님께 여쭈어보고 소통하며 오병이어를 실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께서 DTS훈련을 통해 저처럼 냉담했던 신앙심이 

회복되고 순종과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하고 축

복합니다. 아멘!

다일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지낸 9

년의 시간, 그 어둠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아름다운 세상 찾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찍으신 마침표

에 물음표를 달지 말 것을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태어난 자의 축복이자 숙명이 그러하듯 나는 이제 그

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DTS훈련으로 시작합니다.

DTS 시간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소망하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순명의 삶입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절

대적 순명을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수천 번 들었고 말

했던 뻔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말’과 ‘글’이 아닌 삶이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숨소리 하나, 생각 하나, 언어 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행복한 꿈 하

나를 간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DTS훈련을 통해 빚어 가실 내 삶, 내 영혼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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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노숙인 다시 한번 일어서기 다일영성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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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일영성프로그램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맑은 물 붓기”등

으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자존감을 지키고 크고 작은 상처로 응어리지고 얼룩진 자아를 치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노숙인 쉼터나 요양쉼터, 자활쉼터에 입소해 서울시

로부터 보호요청을 받고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셨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선정되신 분들이셨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해 이

미 외로움과 고독이 숙달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말없이 홀로 생활하시

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셨기에 오히려 말을 많이 하거나 웃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 이셨습니다.

“밥퍼”에서 20년 이상 식사를 하시거나, 다른 무료급식소에서 20년 

이상 식사를 하셨던 독거노인으로 30년 정도를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분들 중에는 말을 거의 잃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노숙인 중 한 분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짠하던지요!

이번 노숙인 3기 “다일영성수련”도 첫째 날은 긴장 속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얼

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기 잘했다.”를 반복하면서 내

가 나를 너무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

이 감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화가 날 일이 아니고 내가 만

든 껍질 속에서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고백하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는 이 나라를 원망했고 사회를 원

망했는데 이곳에 오도록 주선해주신 다일공동체와 서울시청에 너무

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일공동체 파이팅! 서울시청 ‘파이

팅!’ 을 다함께 외치는 그분들의 모습이 맑게 개인 가을 하늘처럼 아

름다웠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이번 영성수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마음의 쉼과 살아온 인생의 돌아

봄과 내적 치유가 있었음을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회의 관심과 배려로 이들을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점을 이번 

다일영성수련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각종 교육의 영역을 더 넓혀야 함을 알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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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다시 한번 일어서기 

다일영성수련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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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영성수련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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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꿀벌님과 멍청이님이 다일 영성 수련원을 찾아온 것

은 마지막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아온 것은 20년이 가

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외 아들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두 딸 가운데 큰 딸

이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상처로 부인 멍청이님

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의 그늘아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 일에 대한 남편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이었습니

다. 다 큰 딸아이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라는 아내의 말에 그것은 그 아

이의 운명 때문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폭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감정을 쏟아놓았지만 우울증에 알코

올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혼하는 것 외에는 바른 해결의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에 다일영성수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영성 수련을 받는 내내 얼

마나 울고 또 우는지 저렇게 울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또 제대로 듣기는 

할까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앙금을 쏟아 놓고 깊이 박혀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일 영성 수련의 가장 큰 강점인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나

와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수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거의 억눌림

과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이 끝나고서 대부분 4박 5일동안 떠나있고, 비워두었던 자리로 빨리 돌아

가고 싶어 하는데 두 분은 설악산으로 부부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다 소개하려면 지면이 모자를 것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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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라다일공동체의 
빵퍼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2  



네팔다일공동체는 이 빈민촌의 사하라공립학교 학생

들을 위해 몇 해 전부터 작은 사랑을 나누어오고 있었

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빵과 학용품을 나누던 중 

지난 8월 최일도 목사님의 포카라 방문을 계기로 이 

빈민촌의 굶는 학생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빵퍼사역

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한국의 다일공동체에

서 DTS훈련을 잘 마친 네팔인 따루 목사님이 새롭게 

설립하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지부장으로 파송 받아 

오셨습니다. 샨티 사모님은 안과의사이지만 한국에서 

따루 목사님의 유학생활과 한국의 네팔형제들을 섬기

시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합니

다. 포카라다일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

고 때가되어 네팔로 보내신 귀한 가정입니다.

또한, 중국다일공동체 출신인 리일 형제님은 오는 11

월 11일 ‘다일의 날’에 결혼식과 더불어 네팔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15일에 네팔로 올 예정입니다. 제빵왕 

김탁구보다 빵을 더 잘 만드는 리일 형제님은 캄보디

아 빵퍼사역을 준비하였는데, 이제는 포카라다일공동

체 빵퍼사역을 위해 네팔로 오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카라

다일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빵퍼사역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만 준비되었지, 사실 빵퍼

를 위한 사역비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심을 굳게 믿습

니다. 그래서 사역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을 통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설립되는 포카라다

일공동체의 후원천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포카라다일공동체는 포카라다일교회를 설립하여 아직

도 4억 8천만 개의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인들에게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귀

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포카라

다일공동체의 빵퍼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

다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DAIL Community   13



14  

책과 나

14    141414141414414141114411114141411414414414144141414444414141141414414141114111141414114144411441141444  

책은 누군가의 마음을 끝없이 움직이고 

삶을 놀라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요.

늘 부족한 것뿐이고 여러 가지 모자란 사람인데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면 독서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이던 30여 년 전부터 날마다 

매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최소 한 권이고 많으면 두세 권 됩니다.

일일이 세어 보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2천 권 이상 많으면 

3천 권 정도의 책은 읽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양 필독서와 전공분야인 신학 서적은 그 숫자에서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을 묵안리 DTS훈련원에 다 기증해 버리고 

지금 제 책상 위엔 성경과 늘 곁에 두고 있는 두 권의 책과 국어사전과 

20권 안 되는 책이 놓여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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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함께 두 손에서 놓지 않고 셀 수 없이 자주 읽어 온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이고, 또 한 권은 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제가 희망하는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항상 새롭게 만납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지혜와 청초한 기쁨을 얻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에 맞는 책을 만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책을 만나면서

책이 주는 진리의 진미를 맛보며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

飜

Essay
Book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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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뜻과 의지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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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운동으로 천사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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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는 O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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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Little Heaven

DAI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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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USA· China

2 0 1 3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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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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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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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D A I L  N E W S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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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웠다_2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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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1. CMS(자동이체)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070-7792-5451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예금주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단 체 참 여

미주지역 후원계좌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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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ㅣ 1단계 150기 아름다운세상찾기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ㅣ 1단계 151기 아름다운세상찾기




